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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군증가의 효과성 분석:
기능적, 문화적, 보상적 효과를 중심으로

1)김동원*

본 연구는 군대라는 남성 편향의 특수한 조직 속에서 여성의 공직참여 증대가 가져오는 효과

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군이 증가하면서 군 조직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기능적, 문화적, 보상적 효과로 구분한 후, 그에 관한 남군과 여군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여군은 승진문제 이외의 전 항목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

과를 인식하였다. 남군도 여군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낮았지만 역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

다. 남녀 모두 여군 증가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인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상쇄관계에 있다. 즉, 미약하게나마 승리에 대한 자신감 및 정신력 등 전통적으

로 군 전력강화를 위해 중요시되던 기능적 효과는 감소하지만, 문화적 효과와 보상적 효과

중에서도 복지증대, 인권존중, 합리적 일처리 등 군대문화의 개선을 의미하는 효과에는 기여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전통적인 남성편향의 군대문화에 배려적이고 비폭력적이며 비억압

적인 여성적 성격의 조직문화가 침투할 수 있고, 군대에서의 여군 증가가 단순한 명목주의

(tokenism) 현상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주제어: 남녀통합, 여군, 여성참여, 군대문화, 조직문화

Ⅰ. 들어가는 말

1990년대 중반 여성의 공직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

다. 하지만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던 부문이 있어 최근에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특히 여성의 자질이 향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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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 및 여성계에서는 군에서도 여성에 대한 문호를 

확대 개방하여 군 조직 내 여성인력의 비율을 더욱 증가시키고, 임무와 역할을 더

욱 확대하여 동등하게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여성은 점차 군에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초기

에는 여군이 여군학교, 국군사관학교에서 별도 양성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3군 사

관학교에서 남녀생도가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며, 해･공군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

관 후보생 교육도 남녀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여군학교가 폐

지되고 육군의 여군 학사 장교 및 부사관도 남녀통합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여

군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방부 여군발전단 내부자료에 의하면, 2003년 육

군소속의 여군의 수는 전체 육군의 약 3.3%를 차지한다. 

서구 국가에 비해 3.3%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여군이 

가져올 수 있는 군 조직 내 영향력을 조사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제이다. 실무

적으로는 군 인력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학문적으로는 조직 

내 소수집단의 명목주의(tokenism)를 관찰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다른 

조직들과 구분되는 군의 특수성은 연구의 의의를 더욱 부각시킨다. 즉, 국가방위

라는 절대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의 희생도 불사하는 

지극히 목표지향적인 조직이다. 또한 계급과 직책 및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위계

적 전투 집단”이기도 하다. 

여군 증가의 효과는 다양한 국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군의 전력강화 및 목

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능적 측면이다. 그리고 사회 환경에서 만연

하고 있는 여성문화가 군 조직에도 침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화적 측면이다. 마

지막으로 개인의 직무만족이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보상적 

측면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조직 내 여군 증가가 기능적, 문화적, 보상적 측면

에서 어떠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남군과 여군의 인식을 조사하여 비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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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여군 증가의 효과에 관한 문헌을 이슈별로 구분한 결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었다. 가장 전통적이고 흔한 연구는 여성이 “강한 군대”를 지향하는 군대의 전통

적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었다. 다른 새로운 부류는 여성이 “강한 군대”를 다

른 양태, 특히 다른 문화의 조직으로 변모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조류를 반영하여 전자를 기능적 효과, 후자를 문화적 효과로 명

명하여 이론을 논하고자 한다. 이 두 종류 외에 그 효과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새롭게 부상하면서 함의를 줄 만한 것이 군인에 대한 보상 및 복지에 관

한 연구였다. 이를 보상적 효과로 명명하고자 한다. 위 세 효과 중 문화적 효과와 

보상적 효과는 군대조직도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개방체계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우선 군대의 환경 변화를 논의한 후, 세 효과에 관한 문헌을 차례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여군 증가의 환경적 요인

최근 많은 연구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여군 증가의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즉 지난 30년간의 사회적 환경을 보면 여군의 증가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

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서방의 군 병력에서 여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대하게 

된 변화의 요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 냉전 종식에 따른 군사력의 축소, 인구의 

감소,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욕구, 여성의 노동참가 영역의 확대, 남성모병제에

서 지원제로의 전환, 남성모병인력의 부족, 여성배제에 대한 법적 제한, 과학기술

의 발달과 활용 등이 그것이다(Dandeker & Segal 1996; Harries-Jenkins, 2002). 

전통적으로 여군증대에 관해서는 찬반양론이 대립하였다. 진보진영에서는 군

대의 남녀통합이 민주적 가치 중 하나인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킨다는 의미가 있

기 때문에 남녀통합을 옹호한다. 반면, 보수진영에 따르면, 군대는 여성에게 적합

한 조직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서 남녀통합은 군대의 효과성을 저하시키고 결국 

민주사회의 보호라는 절대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Burk(2002)에 의하면, 위와 같은 여군의 증대에 관한 정치적 이념대립이 해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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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 여군 증가의 한 요인이다. 즉, 그런 이념을 토대로 하는 시각의 차가 

무의미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두 진영을 아우르는 새로운 인식의 틀이 제시되

고 있다고 한다. 그 일환으로서 Snyder(2003)의 주장에 의하면, 여성의 군 참여는 국

민의 의무이자 성숙한 시민사회에 대한 기여로 해석되어야 한다. 여성의 군 병력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듯이 그것이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의무를 완수한다는 의미도 보

수진영이 주장하듯이 군대의 효과성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성숙한 시민사회에 기

여한다는 측면에 더 많다고 한다. 

Kennedy-Pipe(2000)에 의하면, 과거보다 그런 이념적 대립이 무의미하게 되어가

는 이유에는 전쟁의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과거와 같이 명백히 한 국가에 귀속되는 전투병력 대 다른 병력이 벌이는 실제

적 전쟁이 아니라 “가상의” 전쟁의 빈도가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가상의” 전쟁

이란 최근 중동사태와 같이 단순히 서구의 군사기술을 포진해 놓는 것을 말한다. 

또한 평화유지나 치안 및 전후복구 등 “인본주의적 개입”이 증가하면서 예전의 

전투력의 개념이 퇴색되고 있다.

종합하자면, 여군 증가의 당위성에는 두 가지 큰 환경적 요인이 있다. 그 하나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할의 증대가 강화되었다는 사회 환경적 요인이고, 다른 하

나는 냉전 및 이념대립의 시대를 벗어났다는 정치 환경적 요인이다. 이러한 점은 

군 조직이 과거와 같이 폐쇄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개방체계로서 환경변화에 대응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2. 여군 증가의 기능적 효과

여군 증가의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제시해 오고 있는 점은 여성참여가 군 

전력이나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

장이었다. 이는 기존의 “강한 군대”라는 군 조직의 규범적 방향성에 여군이 잘 적

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적 관점에서 여군 증가를 지지하는 연구들

은 상당히 많다. 

Mottern & Simutis(1994)에 의하면, 남녀통합 훈련이 남성의 성과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고 여성의 사기와 성과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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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er(1995)는 남녀통합 부대가 그렇지 않은 부대보다 남녀 모두에 있어서 자신

감, 사격술, 체력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한다. Harrell & Miller(1997)에 따르면 남녀통

합은 준비태세, 단결, 사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남녀통합부대가 적과 교전하는 전투상황에서 파견되어 활동한 사례를 분석한 

1982년과 1984년 미국의 연구(Fraser-Andrew, 1991)에 의하면, 남녀 간의 동료관계

는 남자들만의 결속과정을 그대로 닮아 간다고 한다. 1994년 연구에서는 군의 남

녀통합 훈련이 여성, 남성 모두에게 성공적이라 결론을 짓고 있으며, 1995년 연구

에서도 남녀통합 훈련이 성공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몇몇 연구결론들은 

응집력이나 남성들의 결속력이 여성들의 출현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

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Quester, 1982; Devilbiss, 1985). 

좀 더 심화된 연구로서, Adams(1984)는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도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관에 대한 충성심과 여성에 대한 인식과는 관계없다고 주

장한다. 즉 군대 내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태도를 가진 부하

라고 해서 여성상관보다 남성상관에 대해 보다 우호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군대 

내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 상대적으로 평등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부하라고 해서 

남성상관보다 여성상관에 대해 보다 우호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여군 증가가 충성심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군 조직성과에 지장을 주지 않을 여군비율의 적정 수준에 관한 연구도 있다. 

1970년 중반에 미 육군행태및사회과학연구소(U.S. Army Research Institute for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는 두 차례에 걸쳐 여군비율에 따른 성과 및 준비태세

의 변화에 관해 선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첫 연구에서는 야전에서 비전투부대

의 여군비율이 35%가 될 때까지는 부대의 활동능력에 어떤 중대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야전훈련에서 한 부대의 여군비율

이 10%정도일 때 10일이 지나서야 부대성과에 대한 사소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

했다고 한다. 

물론 여군이 집단의 결속력과 응집력을 손상시킨다는 연구도 있으나, 이에 대

한 연구방법론상의 결함을 지적하는 연구들도 있다. Devilbiss(1985)의 관찰연구에 

의하면, 그러한 문제는 성별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위험 및 고

난을 얼마나 함께 공감하는가의 여부에 달렸다고 한다. 또한 집단 성원의 유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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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 자질, 그리고 명령과 지원 채널의 적절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결과도 결속이 주로 상황, 조건,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집단 내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경험적 공통성을 결속 및 응집력의 요소로 보고 있다(독고순, 

2001: 33-34).

결국 여군 증가를 군 전력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군의 통합 및 사기 향상을 

위한 기능적인 요인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인 영향 혹은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연구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과 뒤섞여 있기 때문에 여

군 증가의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여군 증

가라는 정책적 방안을 지지하는 이론적 밑바탕을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3. 여군 증가의 문화적 효과

위와 같이 그 동안 여군 증가를 기능적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들은 두 가지의 한

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군 사기, 단합, 전투태세 등 전통적인 군의 조직목표에 

여군 증가가 미친 결과적 측면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그 과정이나 이

유에 관한 설명은 생략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적" 이미지의 군대에 여성이 참

여한다는 점은 사고방식이나 성향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충돌을 예상할 수 있

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전통적 군대문화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여성 문화가 전통적인 군 조직문화에 동화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둘째, 기능적 관점은 군 전력에 대한 여군의 기여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전통적으로 “강하고 거친” 군 문화에 여군이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만 초

점을 맞추고 있다. 반대로 사회 환경에서 이미 만연해 있는 여성 문화가 군 조직 

내에도 침투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두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기능적 관점은 군 조직을 사회 환경의 변화로부터 격리시킨 상태에서 

여군 증가의 결과를 조명하고 있다. 만약 군 조직을 개방체계로 본다면, 사회 환경 

곳곳에 침투해 있는 여성 문화가 군 조직 내에도 파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

할 수 있다. 

일부 연구들이 군 조직을 개방체계로 보면서 여성문화가 전이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는 있지만, 그들 대부분이 전이될 수 없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즉 여군이 소수집단으로서 다수집단의 문화에 매몰되어 상징적인 의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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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지지 못하는 “명목주의(tokenism)”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직이론에서는 소수집단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명목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다. Kanter(1977)는 집단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집단 유형

을 구분하고 있는데, 한 집단이 35% 정도의 비중을 갖는다면 소수 집단을 형성할 

수 있겠지만, 15% 이하라면 상징적 의미밖에 갖지 못하는 명목적 집단이 될 것이

라고 보았다. 명목적 집단의 구성원은 기회와 권력 면에서 항상 불리한 위치에 있

게 되고 이러한 불리한 위치는 성공이나 기회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 이어져 “튀

지 않는 방식”으로 소극적 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Harries-Jenkins(2002)는 군대조직 내의 명목주의의 한계선에 관해 

연구하였다. 그는 앞서 가 있는 서구국가들 조차도 여군의 비율이 명목주의의 한계

인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군비율의 적절성을 가늠하는 기준은 사회를 구

성하는 여성의 비율만큼 상향 되어야 한다는 대단히 진보적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여군이 명목적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과정 및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도 있다.  

Sasson-Levy(2003)에 의하면 여군의 비율이 낮은 경우 여군은 남군 중심의 문화에 

동화되어 남군과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 전투병의 거친 행동을 모방하거

나 성희롱을 가볍게 본다거나 “전통적 여성스러움”에서 멀어지는 태도를 보인다

고 한다. 오히려 저자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에서는 형성된 여성으로서의 집단적 의식이 군대 내에서는 반영되지 못하

는 “제한된 포섭(limited inclusion)" 현상으로서 보고 있다.

Rosen & Durand(1996)도 경험적 연구를 통해 명목적 현상의 원인을 규명한다. 

여군은 여군의 능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남군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호의적이

기는 하지만, 흥미롭게도 여군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군보다 여군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저자들의 해석은 여성이 난관을 무

릅쓰고 전통적으로 금남의 영역을 선택하게 되는 원인은 남성과 함께 일하고 싶

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과 일하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것이다. 

Woodward & Winter(2004)는 영국의 사례를 예로 든다. 영국군에서도 여성이 신

체적인 차이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전투력을 약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군 조직 

자체에서 배제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군대기능의 변화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여군을 평화유지나 인본주의적 파병에 참여시킨다면 상징적 효과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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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군 조직 내에서 여성이 명목적 집단으로 남아있다는 주장이 경험적 연

구로 입증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 모두가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의 경우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전무하다고 보아야 한

다. 다만 경험적 연구는 아니지만 서술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예

를 들어 독고순(2000: 13-15)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여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시용 

상징으로서 명목적 집단에 분류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여군의 문화 적응은 군에 들

어오는 남성 인력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갖는다고 한다. 우리 군에서 여군이 차지

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여군들은 남성 문화와 기준에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함으로

써 동화되거나 여군들만의 공동체에 제한되는 분리형 적응 유형을 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역할 모델 부재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서구에서 전개되고 있는 문화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기능적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주장하는 맥락과 큰 차이가 없다. 즉 여군은 군 전력이나 목표에 잘 기여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수집단으로서 남군중심의 전통적인 문화에 동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군 증가는 명목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그러나 가장 큰 과제로 남는 점은 위의 모든 이론이 대체로 미국을 비롯한 서

구국가의 사례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여군의 숫자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군의 문화적 파급효과는 물론, 기능적 효과에 

관한 연구조차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4. 여군 증가의 보상적 효과

문헌조사 결과, 여군 증가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능적 효과가 주를 이루

고 다음으로 문화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보완하고 있다. 그 외의 효과에 대한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능적 

효과와 문화적 효과 외에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군 관련 변수들을 추출할 필요

가 있다. 여기에는 군 사기의 결정요인과 관련한 연구들이 기여할 수 있다.1) 군 사

1) 국방부의 1998년 군인복무규율에서 군의 사기란, 부대원이 소속된 부대의 목표달성을 위해 자

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군의 사기는 지휘통솔자, 
전우, 군대생활 및 개인이 중요시하는 제반 사항에 따라 그 상태 및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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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란, 부대원의 자발적인 임무수행의 의지를 의미하는데,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군 조직에게 사기가 중요하여 많은 연구에서 이와 

관련한 변수들이 망라되고 있다.   

Motowildo 외(1976)는 물질적 풍요에 의한 복지, 자부심 및 긍지, 단결력, 개인적 

사상, 직무만족, 지도력에 대한 신뢰, 뉴스와 정보, 기타의 감정을 꼽고 있다. 유사하

게 Boring(1977)도 식생활, 청결, 온화한 분위기, 피로와 수면, 여가 등 복지의 측면에 

덧붙여 사실적 뉴스, 자중심, 직무만족, 지도력에 대한 신뢰, 이념을 꼽고 있다. 

위의 요인들 중에는 소위 기능적 효과에 속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소속감에 

대한 욕구, 단결력, 지도력에 대한 신뢰 등은 군 조직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었던 

군의 단결에 기여하는 요인들이다. 또한 문화적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분위기”라

는 변수는 문화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의미한다. 안정감 및 성취감에 대한 욕구, 개

인적 사상 및 이념, 직무만족, 뉴스와 정보, 기타의 감정 등은 군 전력에 대한 직접

적인 기여보다는 군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적 맥락에서 개인적으로 혹

은 집단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문화관련 요인들이다. 즉 사회 환경 내에서의 군의 

위상에 대한 인식이나 군 외의 다른 조직과의 비교 등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문화

적 효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의 상당한 부분이 복지와 관련한 요인들이

다. 위의 연구들은 냉전시대의 연구들인데 비하여, 냉전 이후에는 복지관련 요인

들이 더욱 활발히 연구되었다.

냉전이후의 연구들은 군 사기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망라하기보다는 주

로 특정한 이슈나 변수에 집중적인 조명을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냉전이 물

러가고 전쟁의 개념이 변화하면서 보상, 복지, 가족관계 및 인사운영에 초점을 맞

추는 연구들이 속출하였다. 우선 군 조직에서도 물질적 보상에 관한 연구(Asch & 

Warner, 1994; Dunn, 2003)가 늘었다. Levy(2007)에 의하면, 이런 물질적 보상에 관한 

관심은 평시 분위기가 확산된 현재의 정치적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며, 전시 혹은 

냉전시대에는 애국심에서 오는 내면적 보상을 의미하는 상징적 보상에 관한 관심

이 더 컸다고 주장한다. 즉, 물질적 보상과 상징적 보상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한다. Burrell, Adams, Durand, and Castro(2006)에 의하면 사망 및 부상의 위험성, 보

직재배치의 빈도, 가족과의 별거기간, 외국거주기간 등이 높을수록 신체적, 심리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사기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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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복감은 저하된다고 한다. 특히 이런 요인들은 군 가족의 행복감도 저하시켜 

군인과 가족 간의 관계를 악화시킨다고도 한다(Segal, 1986). 그 밖에 소속 부대의 

분위기가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Rosen et al., 2003), 잦은 보직이동이 군 사기에 

미치는 영향(Reed & Segal, 2000)을 연구하였다.  

결국 여군 증가의 효과로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그 효과

가 기대되는 영역이 구성원의 보상 및 복지 향상과 관련한 효과이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효과를 보상적 효과라고 명명하여 기능적 효과 및 문화적 효과와 더불

어 여군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로 추가하고자 한다. 기능적 효과만 

강조되는 조직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기여가 담보될 수 없다. 보상적 효과

와 적절히 균형을 이루었을 때 동기부여가 극대화될 수 있다. 조직이론에 따르면, 

효과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조직과 구성원 간에 서로에 대해 가지는 기대감

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안정적인 심리적 계약관계가 맺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Ⅲ. 분석틀 및 조사방법

1. 측정지표 및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분석틀을 토대로 여군의 증가에 따른 군 조직 내의 

효과에 대한 인식 변화에 관해 탐구하고자 한다.

<그림 1> 분석틀

여군의 증가

➡ 기능적 효과

승리에 대한 자신감

강인한 정신력

리더에 대한 충성과 신뢰

훈련시 지장

➡ 문화적 효과

부대의 분위기 쇄신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군기사고

군대 내 폭언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 보상적 효과

승진에 대한 만족

포상과 징계의 명확성

복지부분에 대한 관심

군인을 평생직업으로 하고 싶은 생각



한국 여군증가의 효과성 분석: 기능적, 문화적, 보상적 효과를 중심으로 179

1) 기능적 효과

기능적 효과란, 전통적 군 조직의 주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전력의 강화 혹은 

전투에서의 승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 즉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여군 증가의 효과로서 흔히 사용된 변

수들은 사기, 자신감, 단결, 훈련, 충성 등이다. 

사기의 일반적인 정의는 집단의 구성원이 만족감과 긍지를 가지고 결속하여 공

동목적을 달성하려는 자발적인 의욕을 말한다(이종수, 154: 2000). 군 조직에 있어

서의 사기의 개념은 좀 더 포괄적이면서도 목표지향성이 강하다. 평시에는 일반

적 정의처럼 구성원의 감정 및 정서적 요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지만, 전시 

혹은 위기상황이 강화될수록 그러한 요인들이 조직의 목표에 매몰되는 상태로 다

루어진다. 즉, 군대조직은 국방이라는 뚜렷하고 확고부동한 목적을 갖고 있고, 궁

극적 목표는 만일 발생할 수 있는 전쟁에서의 승리이며 이 같은 조직목표를 초점

으로 모든 활동이 집중된다. 목적의 절대성 때문에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조직원

의 어떠한 행동도 엄히 처벌될 수 있으며 어떠한 희생도 감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 조직문화이다(장옥상, 1995). 

따라서 군 사기라는 정의 자체가 평시에는 임무완수를 위한 자발적으로 노력하

는 심리적 상태 및 태도를 의미하겠지만, 위기상황일수록 강인한 정신력을 통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군이 증가한다고 해서 임무완수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이 개념은 지표로서 제외하기로 한다. 단, “강한 군대”에 기여하는 위

기상황의 사기는 여성문화와 개념상으로 충돌할 수 있으므로 지표에 포함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기의 개념과 자신감의 개념을 융합하면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강인한 정신력”이라는 지표가 수립될 수 있다. 

“리더에 대한 충성 및 신뢰”는 군 조직이 전력을 강화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극대화해야 하는 또 하나의 기능적 수단이다. 이는 지휘관에 

대한 지휘방식의 수용 및 그를 믿고 따르는 정도를 의미한다. 극도로 첨예하고 엄

격한 위계질서를 필요로 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지휘관의 명령은 절대적이며, 군 

조직의 질서 및 단결로 연결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Adams(1984)의 연구에서

는 여성에 대한 인식과 상관에 대한 충성심 간에 관계가 없다고 했으나 여군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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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여군이 상관이거나 혹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충성심에 대한 변

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여군비율이 높은 전투지원부대가 전투부대보다 응집력

이 일반적으로 약한 것이 실증분석에 의해 입증된 바 있다(Rothberg, Harrison & 

Fullerton, 1989). 

“훈련시 지장”은 남녀가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신체적 차이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장애를 의미한다. 여군 증가에 호의적인 연구들이 압도적인 반면, 훈련의 효과

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언론기사에 실린 사령관들의 인

식에 의하면 남녀통합 훈련에 불만을 가지고 훈련을 시작한 남군의 약 1/3은 그들

의 생각을 바꾸지 않은 채 훈련을 마치게 되며 남녀통합 훈련을 받는 부대의 응집

력은 남군만 있는 보병부대와 기갑부대보다 항상 약한 것으로 설문조사에서 나타

난다는 것이다(Graham, 1994). 

2) 문화적 효과

문화적 효과란, 군 조직에 여군이 증가하면서 사회 환경에 만연해 있는 여성문

화도 함께 군 조직에 침투하는 현상을 말한다. 군 조직 역시 개방체계로서 다른 조

직들과 마찬가지로 여성 지위의 향상이라는 사회현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을 말한다. 앞서 논의했듯이 미국 등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존 연구들은 여성

문화가 전통적인 군 문화에 동화되어 명목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군 조직의 개방성이 비교적 높았고 합리적이며 민

주적인 군 문화가 정착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반면, 한국의 전통적인 군 문화나 이미지는 폭력과 폭언으로 형상화되었던 것

이 일반적이고, 실제 이러한 폐해가 계속되고 있는지 근절되고 있는지조차도 군

대의 폐쇄성으로 인해 사회에 쉽사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각종 군기사

고가 언론을 통해 사회에 알려지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차원

의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군 문화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국민

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의 사안이라 학술적 성과는 별로 없지만, 대체적인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대체로 권위주의적 분위기, 군기

사고, 폭언,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김명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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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숙: 1996; 표명렬: 2004), 반대로 그런 문화의 일부는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김성조: 2003). 

문화라는 속성이 일시에 변화할 수는 없지만, 구성원의 구성 비율이 변화하면 

어느 정도 문화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한국군과 같이 “강한 문화”에 깊이 

매몰되어 있던 상태라면, 주로 반대급부의 문화 속에서 교육받은 여성의 군 진입

의 의미나 영향력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Hong, 2002). 독고순(2001: 

31-32)에 의하면, 사관학교에서 여군 증가를 통해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다고 한

다. 이성 간 교제가 늘어 학교 기강을 침식한다는 우려(2000: 16)도 불거지고 있으

나, 불합리한 처벌이나 기합 등 부정적 조직 문화를 시정(2000: 14)하는 등의 긍정

적 측면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여군의 문화적 영향의 속성은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의 일반적 특징을 

바탕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배려, 인

간적 유대, 보살핌 등에 관심을 더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남성은 효율성, 

위계성, 지배성, 강인함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isler, 1987; 

Gilligan, 1993). 물론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별이 성 역할 고정관념(sex role 

stereotyping)을 강화한다고 해서 페미니즘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러

한 여성성이 오히려 관료제적 성격을 탈피하고 있는 현대조직에서는 조직효과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주장이 강하다(Helgesen, 1990; Marshall, 1984). 

위에서 논의한 전통적인 한국 군 문화의 특성과 여성적 속성을 종합하면, 여군

의 문화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대의 분위기 쇄신,”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군기사고의 감소,” “폭언 감소,” “불

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으로 네 개의 지표를 구분하였다. 

3) 보상적 효과

보상적 효과란,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적 혜택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여군 증가에 따른 직무만족상의 변화를 말한다. 조직 내에서 소수집단이 인사상

의 배려를 받는 경우, 다른 집단의 경쟁심이나 역차별에 따른 불만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소수집단이 명목주의 현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 혹은 

다수집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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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사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가치는 소외집단에 대한 배려이

다. 공직에서 여성을 소외집단으로 구분하여 여성채용목표제, 양성평등채용목표

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무원채용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여성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생리휴가제,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등의 휴직을 인정하고 있다. 여성

은 군 내에서도 역시 소외집단이기 때문에 인사제도상으로나 인사운영상으로 다

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남군은 역차별을 인지할 수 있다.

조직이론가인 Blalock(1970)에 의하면 소수집단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소수집단

에 대한 편견이 줄지는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다수집단의 위협감과 경쟁심을 유

발함으로써 다수집단의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거나 심지어 심화될 수 있

다. 즉 다른 성에 대한 인식은 서로에 대한 경쟁심의 정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의 경험적 연구와 이론에 의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한 쪽 

성을 고립시킨다면 다른 성에 대한 편견이 심화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남성과 여

성의 접촉빈도를 높인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편견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주

장이 일반적이다. 이는 접촉빈도가 오히려 서로에 대한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다

는 가정에 토대를 두고 있다(Allport, 1954). 

우리나라 군 조직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도 소수집단이 늘게 되면 다수집단이 

느끼는 역차별 인식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관학교에서 여생

도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복리 혜택, 여생도들에게 적용되는 이중훈련기준 등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남생도들을 중심으로 적지 않다. 또한 보직 및 인사관리 등

에서도 여생도 우선주의가 발생될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경계심이 존재하고 있다

(독고순, 2000: 16).

지표의 하나인 “승진에 대한 만족”은 남군들이 역차별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유

력한 분야이다. 한국 공직사회에서는 물질적 보상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계층제가 매우 발달해 있기 때문에 승진은 공직자들이 가지는 초미의 관심사이

다. 더구나 군 조직은 그 중에서도 계층제 및 위계질서가 가장 엄격하기 때문에 더

욱 그러할 것이다. “보상과 징계의 명확성”은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이나 의무 위

반에 대한 제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평

가한다. 

또 다른 지표인 “복지부분에 대한 관심”은 군 조직 내 복지에 관한 수요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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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를 묻는 지표이다. 여군이 증가하면서 특히 여성과 관련한 부분의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그 수요를 충

족시킬 필요가 있다. 여성관련 복지로는 우선 출산보조비,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탄력근무제 등 가족 친화적 제도가 있다. 신체적 특성에서 오는 생리휴가, 생활과 

관련한 생필품 면세 및 문화혜택 등도 포함된다(박천오･김상묵 2001; 강혜련, 

2002).

위의 세 지표는 주로 물질적 보상에 관한 것이지만 내면적 보상을 의미하는 상

징적 보상을 고려한 지표도 필요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군인에게 물질적 보상과 

상징적 보상은 모두 중요하며 이 둘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Levy, 2007). “군인을 

평생직업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군인을 매력적인 전문직업으로 인식하는 정도

를 측정한다. 물론 평생직업으로 생각하는 원인에는 물질적 보상이나 상징적 보

상 중 어느 한 쪽에 더 매력을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두 보상에 대

한 만족이 동시에 그 의지를 형성하는 편이므로 물질적 보상과 구별되는 또 한 종

류의 지표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2. 조사개요

연구대상은 간호장교를 제외한 육군 소속 남녀군인을 대상으로 총 771부의 설

문지를 배부하였다. 2003년 현재 총 여군 인원 1,815명은 영관 6%, 위관 64%, 부사

관 30%로 구성되었다. 여군 표본의 경우 그 구성비율에 따라 300명을 대상으로 하

여 영관 18명, 위관 192명, 부사관 90명에게 배부하였다. 설문 조사기간은 2003년 9

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9월 5일 여군의 날 행사에 참여한 여군들에

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2) 남군 설문대상은 여

군과 함께 직접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되 여군의 계

급별 분포에 준하여 배부하였다. 

질문의 전형적인 형식은 “귀하가 소속된 부대에 여군이 많아지고 역할이 커지

는 것을 보면서 귀하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로서 여군 증가로 인한 인식 

2) 조사기간에 비해 학술적 용도의 집필이 늦어지게 된 이유는 국방부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군 인력에 관한 정보는 보안상 중요”하므로 시간이 충분히 지날 때까지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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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조사하였다. 만약 여군 증가가 시점이 특정화된 이벤트성 현상이라면 그

의 전후 두 차례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고 그 전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

다. 하지만, 여군 증가는 특정 시점이 없이 지속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

가보안상 그 증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사전-사후 비교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따라서 인식변화에 관해 숙고하여 직접 답변하도록 

하였다. 

<표 1>과 같이 남군 286명, 여군 160명, 총 446명으로부터 설문결과를 회수하였

다. 근무연수가 비교적 짧은 1-3년 이하가 47%를 차지하여 큰 부분을 차지했으나 

다른 3년 단위 근무연수에서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직급에 있어서도 

영관급이 14.2%로 다소 적은 것을 제외하고는 응답자의 분포가 비교적 균등하다. 

만약 남녀간 계급별 분포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 분석결과가 사실은 계급의 

영향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영향으로 오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별 계급

분포에 있어서도 왜곡을 의심할 정도로 심대한 격차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유효

한 데이터만 감안하면, 여성의 경우 영관 10.7%, 위관 38.4%, 부사관 50.3%였고, 남

성의 경우, 영관 15.5%, 위관 25.4%, 부사관 19.4%, 병사 39.6%였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명(%)

성별
남성 286(63.8)

여성 160(36.0)

학력

고졸이하 41(9.2)

대졸이하 309(69.4)

대학원이상 92(20.7)

근무연수

1-3년 이하 209(47.0)

4-6년 이하 67(15.1)

7-10년 이하 52(11.7)

11-15년 이하 62(13.9)

16-20년 미만 27(6.1)

20년 이상 27(6.1)

직급별

영관급 61(14.2)

위관급 133(29.9)

부사관 135(30.4)

병사 1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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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법으로서 교차분석을 채택하였다. 흔히 성별 차이의 유의

성을 비교할 때에는 성별로 응답의 평균을 구하여 비교하는 t검정을 활용한다. 하

지만 본 연구가 교차분석을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지 성별 차이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를 종합한 비율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둘째, 

응답의 평균만을 비교하는 것은 논의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

해서는 5점 항목 각각에 대한 비율을 명시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

군 증가의 효과에 대해서 “변화없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은데, t검정으로는 이 응

답을 명시하고 논의할 수 없다.

<표 2>는 여군 증가의 기능적 효과에 관한 인식을 보여준다. 여군 증가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소위 “군기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은 적었다. 일단 전 항목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부정적인 답변이 남녀 합하여 “승리에 대한 자신감 향상” 27.3%, 

“강인한 정신력 단련의 기회” 13.6%, “리더에 대한 충성･신뢰 향상” 16%였다. “훈

련시 지장 초래”는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가 26.7%였다. 결국 전 항목 모

두 28%이하에서 부정적인 인식은 적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항목은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다. 이 항목

은 사실 군기의 정도를 묻는 가장 직설적인 질문이다. 그러나 그 자신감이 증가했

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남성의 경우 31.6%

나 되는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여성도 승진문제와 평생직장으로서 군인에 대

한 부정적 인식 다음으로 높은 19.8%가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결국 남녀 합하

여 총 27.3%가 부정적이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였다. 유사하게 훈련시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은 26.7%로서 높게 나왔다(남 29.0%, 여 

22.5%).

반면, 군기를 묻는 또 다른 직접적인 질문은 “강인한 정신력”인데, 여기서는 “승

리에 대한 자신감”과 달리 여성의 경우, 증가했는지에 대해 그런 편 혹은 매우 그

렇다고 답한 비율이 82.6%로서 매우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여성에게는 군대가 

강인한 정신력을 함양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리더에 대한 충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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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가 증가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 즉 전혀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편이

라는 응답이 16%(남 18.4%, 여 11.8%)으로서 대부분의 여타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2> 여군 증가의 기능적 효과
단위(명, %)

구분 남군 여군 전체 비고

승리에 대한

자신감 향상

전혀 그렇지 않다 18(6.4) 2(1.2) 20(4.5)

χ²=22.924

p=.000

그렇지 않다 71(25.2) 30(18.6) 101(22.8)

아무 변화 없다 79(27.7) 29(18.0) 108(24.4)

그런 편이다 95(33.7) 75(47.2) 170(38.4)

매우 그렇다 20(7.1) 24(14.9) 44(9.9)

계 283(100.0) 160(100.0) 443(100.0)

강인한

정신력

단련의 기회

전혀 그렇지 않다 13(4.6) 1(0.6) 14(3.2)

χ²=65.536

p=.000

그렇지 않다 43(15.2) 3(1.9) 46(10.4)

아무 변화 없다 93(32.6) 24(14.9) 117(26.4)

그런 편이다 42(14.9) 65(40.4) 107(24.2)

매우 그렇다 92(32.6) 67(42.2) 159(35.9)

계 283(100.0) 160(100.0) 443(100.0)

리더에 대한

충성 신뢰

향상

전혀 그렇지 않다 13(4.6) 3(1.9) 16(3.6)

χ²=29.280

p=.000

그렇지 않다 39(13.8) 16(9.9) 55(12.4)

아무 변화 없다 97(34.0) 25(15.5) 122(27.5)

그런 편이다 106(37.6) 84(52.2) 190(42.9)

매우 그렇다 28(9.9) 32(20.5) 60(13.5)

계 283(100.0) 160(100.0) 443(100.0)

<표 3>은 여군 증가의 문화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비교적 긍정

적인 응답률이 높게 나와 여군 증대를 통해 인권이 존중되고 합리적인 군대문화

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항목별로 군 문화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즉 매우 개선되었거나 개선된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부대의 분위기 

쇄신” 82.9%(남 81.2%, 여 86.4%),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군기사고 감소” 71.4%(남 

65.3%, 여 82.0%), “폭언 감소” 82%(남 79.1%, 여 87.6%),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72.5%(남 66.7%, 여 83.6%)이다. 

전 항목에서 여성의 긍정적인 답변이 다소 많은 편이었으나 남성도 최소한 65%



한국 여군증가의 효과성 분석: 기능적, 문화적, 보상적 효과를 중심으로 187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여 남녀 모두 긍정적인 효과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타 항목에서는 약 30% 내외의 남성이 여군증가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고 답하여 효과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표 3>의 네 항목에서는 최저 “부대의 분위기 쇄신”(11.7%)에서 최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개선”(21.2%)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없다는 답변이 비교적 적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확신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여군 증가의 문화적 효과
단위(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비고

부대의

분위기 쇄신

전혀 그렇지 않다 5(1.8) 2(1.2) 7(1.6)

χ²=7.934

p=.094

그렇지 않다 15(5.3) 10(6.2) 25(5.6)

아무 변화 없다 34(11.7) 10(6.2) 44(9.9)

그런 편이다 147(51.9) 74(46.6) 221(49.8)

매우 그렇다 83(29.3) 64(39.8) 147(33.1)

계 284(100.0) 160(100.0) 444(100.0)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군기사고

감소

전혀 그렇지 않다 7(2.5) 2(1.2) 9(2.0)

χ²=16.592

p=.002

그렇지 않다 39(13.8) 12(8.1) 51(11.5)

아무 변화 없다 53(18.4) 14(8.7) 67(15.1)

그런 편이다 117(41.3) 75(46.6) 192(43.2)

매우 그렇다 68(24.0) 57(35.4) 125(28.2)

계 284(100.0) 160(100.0) 444(100.0)

폭언 감소

전혀 그렇지 않다 6(2.1) 2(1.2) 8(1.8)

χ²=13.578

p=.009

그렇지 않다 20(7.1) 8(5.0) 28(6.3)

아무 변화 없다 34(11.7) 10(6.2) 44(9.9)

그런 편이다 130(45.9) 60(37.9) 190(42.8)

매우 그렇다 94(33.2) 80(49.7) 174(39.2)

계 284(100.0) 160(100.0) 444(100.0)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전혀 그렇지 않다 6(2.1) 2(1.2) 8(1.8)

χ²=23.689

p=.000

그렇지 않다 28(9.9) 8(5.6) 36(8.1)

아무 변화 없다 61(21.2) 17(10.6) 78(17.6)

그런 편이다 132(46.6) 71(44.1) 203(45.7)

매우 그렇다 57(20.1) 62(38.5) 119(26.8)

계 284(100.0) 160(100.0) 44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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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여군 증가의 보상적 효과가 나타나 있다. 인사행정과 관련된 “승진에 

대한 만족”에서는 남녀 합하여 24.8%, 남녀 각각 22.7%와 29.2%가 매우 감소하거

나 감소한 편으로 인식하여 불만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증가에 

따라 남성이 승진에서의 역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한 것에 비하면 

아직 그리 위협적인 수준으로 인식되지는 않는 듯 보인다. 남성의 경우 만족도가 

증가한 편(37.9%)이나 변화 없다(33%)는 답변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였기 때문이

다. 오히려 여성이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모든 항목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여군증가와 함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더 강렬히 인식하였으나 유독 

승진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변화로 인지하였다. 

상벌의 명확성과 관련하여 여성은 물론 남성의 인식도 증가한 편(31.7%), 매우 

증가(12.8%), 변화 없음(34.9%) 모두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답하였다. 다만 감소

한 편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남성의 경우 17.8%로서 그 절대수치는 낮지만 여성

의 경우 8.7%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사문

제에 있어서 심각한 수준의 불만은 발견되지 않지만 승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

성보다, 상벌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불만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남녀 간 차이가 없으면서도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것은 “복지에 대한 관

심”이다. 증가한 편이거나 매우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였을 때 무려 

83.4%(남 82.7%, 여 85.1%)였다. 여성이 많아지면서 증가하고 있는 여성친화적 정

책이 복지제도로서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논란거리가 될 만한 항목은 “군인을 평생직업으로 하고 싶은 생각”에 대

한 남성의 인식이다. 매우 감소(17.4%)했다는 의견과 감소한 편(28.4%)을 합하면 

45.8%로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반면, 증가한 편 혹은 매우 증가하였다는 

답변은 26.2%에 불과하였다. 이 부정적인 결과는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군인을 

평생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병사들의 답변이 섞여 있기 때

문이다. 실제로 같은 답변을 계급별로 구분했을 때 병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

우가 37명(32.7%)과 그렇지 않은 편인 경우가 29명(25.7%)으로, 합하여 66명(58.4%)

에 달했다. 이 수치를 근거로 위의 부정적 답변 총 129명 중 병사 66명을 무효로 처

리하더라도 나머지 63명이 여전히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여전

히 군인을 평생직업으로 선택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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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여군 증가의 보상적 효과
단위(명, %)

구분 남군 여군 전체 비고

승진에

대한 만족

향상

전혀 그렇지 않다 13(4.6) 4(2.5) 17(3.8)

χ²=24.418

p=.000

그렇지 않다 51(18.1) 42(26.7) 93(21.0)

아무 변화 없다 94(33.0) 23(14.3) 117(26.4)

그런 편이다 107(37.9) 70(43.5) 177(40.0)

매우 그렇다 18(6.4) 21(13.0) 39(8.8)

계 283(100.0) 160(100.0) 443(100.0)

포상과

징계의

명확성 향상

전혀 그렇지 않다 8(2.8) 5(3.1) 13(2.9)

χ²=34.487

p=.000

그렇지 않다 50(17.8) 13(8.7) 63(14.3)

아무 변화 없다 99(34.9) 26(16.1) 125(28.3)

그런 편이다 89(31.7) 80(49.7) 169(38.2)

매우 그렇다 36(12.8) 36(22.4) 72(16.3)

계 282(100.0) 160(100.0) 442(100.0)

복지부분에

대한 관심

증대

전혀 그렇지 않다 3(1.1) 3(1.9) 6(1.4)

χ²=14.194,

p=.007

그렇지 않다 14(4.9) 7(4.3) 21(4.7)

아무 변화 없다 33(11.3) 14(8.7) 47(10.6)

그런 편이다 151(53.4) 62(39.1) 213(48.0)

매우 그렇다 83(29.3) 74(46.0) 157(35.4)

계 284(100.0) 160(100.0) 444(100.0)

군인을

평생직업으로

하고 싶은

생각

전혀 그렇지 않다 49(17.4) 3(2.5) 52(11.7)

χ²=82.204

p=.000

그렇지 않다 80(28.4) 29(18.0) 83(18.7)

아무 변화 없다 80(28.0) 16(9.9) 96(21.7)

그런 편이다 54(19.1) 58(36.0) 138(31.2)

매우 그렇다 20(7.1) 54(33.5) 74(16.7)

계 283(100.0) 160(100.0) 443(100.0)

                  

V. 논 의

총 14개의 문항 중 여군 증가의 부정적 효과를 상위 5위까지 나열해 보면 <표 

5>와 같다. 우선 기능적 효과 중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훈련시 지장”에서 부정

적인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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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3위에서 5위는 모두 인사운영과 관련된 점이었다. “군인을 평생직업

으로 하고 싶은 생각”을 형성하는 요인은 물질적 보상과 상징적 보상이다. 이 중 

어떤 것이 여군 증가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입었는지 불분명하지만, 어느 쪽으

로 해석하든 의미가 있다. 만약 그것이 상징적 보상 때문이라면, 그 동안 남성들만

의 조직으로 얻을 수 있었던 강인함과 같은 이미지에 매력을 느꼈던 응답자가 토

로한 불만의 표현일 수 있다. 혹은 성희롱 등 여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군 생활에서 

감수해야 하는 불편 내지 불만을 느끼는 응답자가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만약 평생직업으로서의 군인에 대한 매력이 적어진 이유가 물질적 보상의 문제

라고 한다면, 보수, 승진, 복지, 근무여건 중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일단 보수는 

여군 증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원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승진문제가 가

장 유력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복지나 근무여건 같은 경우에도 만약 그것들

이 여성친화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다면 남군들이 역차별을 인지할 수 있다. 

<표 5> 여군 증가에 따른 부정적 효과 상위 5위

순위 항목
남군 여군 총

비율 비율 비율

1 승리에 대한 자신감 31.6 19.8 27.3

2 훈련시 지장 29.0 22.5 26.7

3 군인을 평생직업으로 하고 싶은 생각 29.0* 20.5 26.0*

4 승진에 대한 만족 22.7 29.2 24.8

5 포상과 징계의 명확성 20.6 11.8 17.2

* 병사를 제외한 비율임

<표 6> 여군 증가의 긍정적 효과 상위 5위

순위 항목
남군 여군 총

비율 비율 비율

1 복지부분에 대한 관심 82.7 85.1 83.4

2 부대의 분위기 쇄신 81.2 86.4 82.9

3 군대 내 폭언 감소 79.1 87.6 82.0

4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66.7 82.6 72.5

5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군기사고 감소 65.3 82.0 71.4

승진문제는 인사행정상의 큰 과제이다. 현재 인사적체로 승진이 어렵고 조기퇴

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은 승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또한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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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신과 비육사출신 간의 승진을 둘러싼 집단 간 갈등문제 등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군이 여성의 증가를 승진의 장애물로 경계할 가능성도 

있다. “승진에 대한 만족”과 “포상과 징계의 명확성” 등 인사와 관련된 이슈가 불

만요인에 각각 4위와 5위로 기록된 것이 그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승진문제에 있어서는 여성의 29.2%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남성

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여성이 여타 모든 항목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인식

했으나 유독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특이할 만하

다. 이러한 결과는 군 진급에서 남녀차별이 있다고 인식한 기존의 연구결과(김원

홍 외, 2003: 85)와 동일하며, 군 외의 조직에서도 승진과 관련한 여성들의 기대가 

낮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다(김성국, 1998; 양인숙, 2003; 이주희 외, 2002). 기능적 

효과 중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거나 강인한 정신력 단련의 기회라는 응

답이 각각 2위와 5위에 기록되었다. 특히 승리에 대한 자신감 향상에 대해서는 여

성도 19.8%로서 절대치는 낮지만 다른 항목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부정적 인

식을 보였다.

<표 6>은 여군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상위 5위의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남성만 

해도 82.7%가 “복지부분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인권에 대한 관

심의 증가에 여군 증가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항목

들도 군대의 분위기, 폭력, 폭언, 불리한 관행 등 군대문화와 관련한 것들이다. 이

런 항목에서도 여군 증가를 통해 군대문화가 과거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쇄신해 나가고 있는 데에 여군 증가가 기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과 같은 일반조직에서는 이미 인적

자원의 다양성이 긍정적인 창의성제고와 유연한 전략을 창출하고 있으며(이주희 

외, 2002: 58) 여성들은 교육, 의료, 빈곤퇴치 등의 사안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유도(이영, 2002: 37)한다는 점은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다. 

<표 5>와 <표 6>을 비교해 보아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여군 증가를 통한 효과에

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상쇄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즉, 소수이지만 여군이 군 전력이나 군 목표달성 등 기능적 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다. 또한 승진 및 상벌 등 보상적 효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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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복지를 증대하고 인권을 존중하

며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군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

가 확인되었다. 이런 장점은 다양한 개성과 욕구 그리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

지고 있는 소위 “신세대 사병”을 위해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군대문화의 개선 및 

복지증대 등 군대 내 개혁의 방향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군 조

직도 개방체계로서 사회변화의 양태를 닮아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임용순, 

이정우: 1996).

이러한 문화적 효과를 통해 사회과학에서 자주 제기되는 명목주의(tokenism)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여군발전단 내부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2003년 10월 현재 육군소속의 여군의 수는 전체 육군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Kanter가 상징적 의미 밖에 가지지 못한다는 명목주의의 상한선 15%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다. 그러나 이렇게 낮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여군 증가

는 벌써 군대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명목상의 소수집단으로서 기

존의 군대문화에 동화되거나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군대문화의 수립에 기

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기존의 군대문화는 극도로 남성적이었는데 반해, 새

로운 문화는 배려적이고 비폭력적이며 비억압적인 여성적 성격의 것이므로 오히

려 여성이라는 소수집단의 문화가 남성편향의 문화에 침투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명목주의에 반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Ⅵ. 맺는 말

본 연구는 군이라는 특수조직에서 여군의 수적인 증가에 따라 질적인 측면에서

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효과를 기능적, 

문화적, 보상적 효과로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지표에서 부정적인 답변보다

는 긍정적이거나 변화가 없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 

단,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나 정신력과 같이 군 조직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강한 군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적 효과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주로 남군을 

중심으로 다른 지표에서보다 더 많았다. 보상적 효과에서도 승진이나 상벌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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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불만이 다른 지표에서보다 더 많았다. 특히 승진에 있어서는 여군의 불만

도 높아 남군이 느끼는 역차별 현상 이상의 구조적 문제가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보상적 효과 중 복지증대 및 인권존중, 합리적 일처리 등 문화적 효과

에서는 남녀 공히 긍정적인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아 군대문화의 개선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통적인 남성편향의 군대

문화에 여성적 성향의 문화가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군 조직에서의 여성들이 단

지 명목주의(tokenism) 현상으로 그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능적 효과에는 문제가 다소 있는 반면, 문화적 효과는 고무적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결코 여군 증가로 인해 실제로 군기나 전투

력이 약화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결과는 응답자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인식

일 뿐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보상적 효과 중 승진 등에서 만족이 저조한 것은 명백

한 사실이므로 군의 직무만족이나 동기부여에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정책결정자가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군 고유의 전통성과 민주성향이 결합된 새로운 군대문화 창조”(이동훈, 1995)

는 우리의 군대문화에 남아있는 과제이다. 군 고유의 전통적인 “강한 군대”가 바

람직하다는 관점에서는 기능적 효과가 강해야 할 것이고, 한국 군대에도 민주적

이고 개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문화적 효과가 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여군은 두 효과에 모두 기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문화적 효과에는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새로

운 군대문화 창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표본 집단을 들 수 있다. 여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전제로 접근했기 때문에 여군과 직접 근무한 경험이 있는 남군만을 대상으로 조

사했고 남군 전체를 대표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기

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런 표본 집단의 특성상 응답 결과에 다소 오차가 있을 가능

성도 있다. 또한 여군 증가와 군 사기의 인과관계에 관해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해 표본 집단을 좀 더 다양하게 하

고 인과관계를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수립한 후, 이를 통해 여

군 증가의 사전-사후를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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